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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잔 술에 자치복권 1억원 당첨이라는 행운을!

  가끔가다 신문에 나는 고액 복권 당첨

자를 보면 ‘사실일까’라는 의문이 먼저 

드는 회사원 조씨. 그도 그럴 것이 광적

인 복권매니아는 아니지만 술을 먹기만 

하면 항상 몇 만원씩 복권을 사 보지만 

한 번도 5천원 당첨을 넘은 경험이 없다.

‘정말 1등 당첨복권이 찍혀 나오기는 하

는 걸까?’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지

사. 많이 사면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다

던데 보너스조차 당첨되지 않으니 어느 

때는 자신이 왜 복권을 사는지 모를 정

도이다. 그럼에도 그는 꾸준히 한 번씩 

두툼한 즉석복권 뭉치를 들고 왔다.

  이제는 아내도 만성이 돼 술 먹고 늦

게 들어 온 날은 같이 복권을 긁는 것이 

일상이 되었다. 남편은 술김에라도 긁지

만 맨 정신에 그 많은 것을 긁는 것은 

쉬운 일이 아니었다. 

  그 날 역시 조씨는 회식을 하고 누런 

종이 봉투에 복권을 넣어 왔다. 60여장

이나 되는 복권이 들어 있었고 부부는 

열심히 복권을 긁기 시작했다. 조씨는 

술이 과했는지 긁는 속도가 느린 반면 

이제는 긁는데 선수가 다 된 부인은 재

빠른 손놀림으로 5백원 당첨 복권과 낙

첨복권을 척척 분리해 가면서 긁었다. 

그런데 행운의 1억원 당첨복권은 남편이 

긁은 복권에서 나왔다. 

  조씨가 흐릿한 눈으로 긁은 복권을 들

고 자꾸 확인하고 또 하는 모습이 보여 

부인이 ‘5백원이라도 당첨됐나?’ 생각하

며 남편 손에 들린 복권을 빼앗아 확인

해보니 5백원이 아닌 1억원에 당첨된 것

이었다. 조씨가 “맞아?”하며 묻자 부인

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. 

조씨는 크게 웃으며 “이야, 정말 1등 당

첨복권이 있네!”라며 방안을 데굴데굴 

굴렀다.

  “정신을 차리고 차분한 마음이 되니 

이제는 정말 이 복권을 가져가면 돈으로 

바꿔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.”

  조씨 부부는 그 다음 날 나란히 은행

에 찾아가 당첨 복권임을 확인받고 당첨

금이 든 통장을 손에 쥐고 나왔다.


